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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2년 11월 기상 특성 >

잦은 강수와 이른 추위 

m 잦은 강수와 이른 추위 원인

 [잦은 강수] 상순부터 중순까지 주기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여 비가 자주 

내리면서 전국 강수일수가 8.6일로 1973년 이후 최다 1위를 기록하였음.

 [이른 추위]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며 특히, 중순과 하순에 

베링해 부근의 상층 기압능(키가 큰 고기압)이 대기의 흐름을 저지함에 

따라 우리나라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어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났음.

이에 따라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6.6℃로 최근 10년(2003년 이후) 동안 

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음.(서울.인천.경기지역 11월 평균기온 5.5℃)

그림 1. 11월 평균 500hPa 고도장(실선)과 850hPa 기온편차(채색)
※파랑-평년보다 낮은 기온, 빨강-평년보다 높은 기온



m 기온과 강수 현황

그림 2. 11월 전국 45개 지점 평균기온(℃)과 강수량(㎜) 일변화

m 특이 기상

 [빠른 첫눈]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추운 날씨가 많았고 

잦은 저기압의 통과로 인하여 서해안지방과 내륙 일부지방에 첫눈이 

평년보다 일찍 관측되었음.

표 1. 올해 첫눈 관측일과 평년차

지점
2012년

첫눈 관측일
평년차

인천 11.13 -11

서울 11.13 -8

동두천 11.13 -2

수원 11.26 +4

문산 11.30 -

※ 평년차 중 -는 일찍, +는 늦게 나타남을 의미

 [한차례 옅은 황사] 27일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요동반도를 

지나 28~29일에 서해북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약하게 영향을 주었음.



서울에서는 2011년 5월 14일 이후 처음 관측된 황사임.

표 2. 주요지점 PM10 최고농도(시간평균, ㎍/㎥)

지점 PM10 최고 농도

백령도 318

관악산 316

서울 287

수원 266

※ 이번 황사 지속시간 : 26시간 54분

m 11월 전세계 기상 및 재해 현황

 [폭우·폭설] 중국 북동부, 일본 홋카이도,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폭설이 

발생하였으며, 인도, 이탈리아, 영국에서는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

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.

 [지진·화산] 러시아와 뉴질랜드에서는 화산이, 미얀마와 과테말라에서는 

지진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.

그림 3. 11월 전세계 (좌) 기온편차(℃)와 (우) 강수량 평년차(㎜)

※ 11월 이상기후감시 뉴스레터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 이상기후감시 뉴스레터 : 지식과소통→간행물→이상기후감시 뉴스레터


